
70 Vol. 49_No.2  February   2013 71Vol. 49_No.2  February   2012

N
E
W
S축산물 안전, 생산부처가 관리해야

김 옥 경
대한수의사회 회장

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의 위생관

리 업무는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해왔

다.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

발표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위가 총리실 소

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축산식품에 대

한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

처로 이관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.

선진국은 농축산 부처서 통합관리 

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가축에서 유래되는 질병

과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생산현장의 통제, 오

염 축산물의 유통금지·회수 등을 위해 무엇보다 

중요하다.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최근 식품안전의 

핵심 이슈인 소해면상뇌증(BSEᆞ일명 광우병)ᆞ

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으로부터 유래되는 인

수 공통전염병에 대응하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유

통ᆞ관리하기 위해 생산뿐 아니라 동식물 검역ᆞ

방역과 식품안전을 농업식품 관련 부처가 통합 관

리하는 추세다. 독일은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

부,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, 네덜란드는 경제농업

혁신부가 맡는다.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ᆞ세계

보건기구(WHO) 같은 국제기구도 농장에서부터 식

탁까지 ‘팜 투 테이블(farm to table)’의 일관된 관

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 식품산업진흥의 핵심은 

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그러나 조직 개편 

방안처럼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 축산물의 안

전관리 일원화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. 생

산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 부처 

명칭에 ‘축산’이 포함된 것도 가축생산부터 축산물

의 위생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펴도

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. 이

런 뜻에서라도 생산단계 안전 업무를 담당해온 농

식품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. 축

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시

절이 있었으나 많은 토론을 거쳐 지난 1998년 7월

부터는 농식품부로 업무가 환원됐다. 농식품부에서 

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다시 맡게 된 후 생산에서 

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강화해 위생 수준이 크게 향

상됐다.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은 최소 수배에서 백

배까지 개선됐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식품안전 

행정 일원화 추진은 생산단계까지 일원화한다는 명

분을 가질 수 있으나 생산단계를 집행 관리하는 농

식품부를 배제하고 안전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. 

농장ᆞ도축장ᆞ가공ᆞ판매장까지 일관돼온 관리

체계를 이원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.

유통단계 식약청 이관 효율 떨어져

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식품안전관리 운용 

효과,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효율성, 축산식품업

계와 축산인의 여망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생산단계

와 연계되지 않는 식품안전 일원화는 많은 문제점

을 낳는다. 따라서 ‘농림축산부’로 된 개편안은 ‘농

림축산식품부’로 변경해 축산업 진흥과 축산식품의 

안전관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. 

당선인의 공약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

처 간 소통기구와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, 불

량식품의 유해 기준을 통일해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

것이 타당하다. 정부기관의 조직과 업무체계 연속

성에 대한 신뢰와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믿음을 향

상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.

본 기고문은 “서울경제신문” 포럼(2013. 1. 25)에 실린 기사입니다.

홍보자료


